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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정부 심판 범국민촛불대행진’...10만 이상 시민·네티즌 청와대 포위

[사진1]

5월31일, 절박한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네티즌 성난

함성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을 뒤흔들었다.

10만여 시민들이 31일 오후 4시 대학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대회를 마치고 을지로를 거쳐 행진, 서울 시청에 운집해 있던 1

만여 명 시민들과 만나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정부 심판 범국민촛불대행진’을 펼쳤다. 행사도중 청와대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

던 대학생 1백여명이 폭력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남은 행사 일정을 생략하고 즉각 거리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은 서울시청광장에서 롯데호텔→남대문→을지로입구→청계천1가→종로1가→광화문→종각→안국동 사거리로 행진을 벌

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서민경제를 말살하는 이명박 정권 정책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들은 행진도중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손피켓과 유인물 등을 나눠주며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했고, 버스기사들과 승객들은 받

아든 손피켓·유인물을 운전대 앞에 놓고 손을 흔들며 박수를 치며 시위대를 격려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 전경버스 저지선에 막힌 시민들은 버스 위에 올라가 항의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혹은 전경버스 틈으로 빠져

나가 경복궁 옆 방향으로 진출했다. 경찰은 경복궁 옆문-출판문화회관 사잇길에 전투경찰과 전경버스를 투입해 저지선을 치고 시위

대 진출을 막아섰다. 민주노총도 서울 서대문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독립문 사거리→사직공원→광화문을 거쳐 청와대로 통하는 경

복궁 길에서 본 대오에 합류했다.

청와대로 통하는 길 동십자각 사거리에 이미 도착해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은 “청와대로!”, “이명박은 물러나

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이명박은 나와라”, “평화시위 보장하라”를 외치며 이명박 정권 오만불손한 무한질주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민들은 청와대로 가는 항의행렬을 막아선 전경들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경찰버스를 밀어 흔들며 국민 외침을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큰 분노를 표출했다.

<object width="400" height="34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8,0"

id="V000200335"><param name="movie" value="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00335@S000000200" />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src="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00335@S000000200"

width="400" height="345" name="V000200335"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quality="hig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embed>

</object>

▲중무장한 경찰이 경찰버스 밑 여성을 군홧발로 밝고 찼다.

2008년 5월31일 오후 8시20부터 시작된 10만 촛불대행진 투쟁은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청와대 주변에서 피말리는 절규와 아우성

속에 들끓었다. 경찰은 효자동입구, 정부종합청사 맞은편, 삼청터널 동십자각 쪽에 차벽을 쌓고 청와대로 향하려는 촛불행진단을 향

해 무차별 물대포 살수, 소화분말 살포, 경찰특공대와 사복체포조 투입 등 폭력을 행사했다.

2백여 명의 시민들이 강제연행됐고 25세 여대생이 경찰 방패에 찍히고 군홧발에 짓밟혀 피투성이가 됐으며, 고등학생들 일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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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폭력에 의해 실명위기에 빠지거나 물대포에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말도 들린다. 또 한 예비역 시민은 경찰의 집단구타때문에

갈비뼈가 골절됐고, 폐를 찔러 중태에 빠졌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제보됐다.

시민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6월1일 아침 8시경 서울 시청광장에 다시 모여 경찰 폭력만행을 규탄하며 반이명박 투쟁 전

의를 불사르며 일대 격전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특정위험물질’ 이명박 정권에 성난 시민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무한질주 엔진을 꺼버리는 것만이 국민들 살 길이라며 거리

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들이 이제 국민 외침을 들으라며, 민중 함성을 느끼고 서민들 절박한 목소리를 알아달라며 촛불을 들고 청

와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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